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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민의 노령,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

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

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

 ->노령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, (반환일시금) 

 



- 1999년 전체 지역, 2006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

- 공적연금의 생애에선 아직 미성숙 (최소 2세대 필요) 



•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

- 비정규직 노동자: 2/3 사각지대 

- 지역가입자: 830만명 중 450만명(54%) 납부예외자 (2015년) 

- 임의가입자: 국민연금의 ‘비밀’을 아는 사람들… (46만명) 



- 경제활동인구 중 납부자 63.4% 

- 성인 절반이 잠재적 사각지대 

- 불안정노동자, 영세자영자, 전

업주부 등 



• 사업장 가입자 ; 월 평균 소득의 3% (~1992년)  

  -> 6% (~1997년) -> 9% (~현재) : 노사가 절반씩 

 

• 지역 가입자 ; 3% (~2000년) -> 4%... 9% (~현재) 

  : 가입자가 전액 부담 

 

• 가장 센 보험 :  

  국민연금 9% > 건강보험 6%  

  > 산재보험 1.7%(평균) > 고용보험 1.3% 



• 명목 급여율 : 40% (40년 가입, 2028년 기준), 

                   현재 약 45% 수준 

   

• 실질 급여율 ; 20~24% (평균 20~24년 가입) 

  2016년 기준, 가입자 월평균 36만원 



- 급여구조: 균등급여 + 비례급여  

- 평균소득자: 균등급여(20%) = 비례급여(20%)  

- 가입기간: 1년마다 5%씩 가산 

- 합산연금액: 하위소득자 균등급여 많고, 상위소득자 비례급여 많음 



 

- 계층별 누진 급여율: 30~100%. 분모 소득이 다름 



70% (1988) -> 60% (1999) -> 50% (2008) 

• 70% (1988) -> 60% (1999) -> 50% (2008) 

  -> 40% (2028년 목표, 2007 개정)  



- 현재 평균액 35만원, but 급여율 70~50% 적용받았음 

- 노령연금 수급자 절반이 특례노령연금 (약 150만명, 43.8%) 

-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8만원 

 

☞ 연금액 적은 이유: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! 



- 2015년 5월. 공무원연금개혁과 연동한 ‘공적연금 강화’론 



- 보험료, 급여 효과의 시간 차이: 60%-11%, 70%-12% 조합도 가능. 

- 보험료 부족은 그만큼 재정 연착륙 어려워짐 

- 2060년 소진은 안전 신호가 아니라 경고 메시지 

- 필요 보험료율 : 급여율 10% / 3.5~4% 

   ☞ 현세대의 연금 표퓰리즘 경계! 



• 기초연금 10% + 국민연금 40% + 퇴직연금 20% = 70% 

• 기초연금 20만원(10만원) + 국민연금 80만원 + 퇴직연금 40만원 

  (200만원 소득자 40년 가입 경우) 



•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; 50만원(83%) -> 80만원? 

•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소득상한선 434만원을 점차 

확대해 마련 (수익비 1.0으로 낮추어야) 



구분 알았다 몰랐다 계 

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비교할 때 

대체로 유리하다 
37.3 62.7 100.0 

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물가 상승

률만큼 증가한 연금을 받는다 
44.9 55.1 100.0 

<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 응답 결과(%)> 

국민연금연구원 (2012). 제4차 국민 노후보장 패널 부가조사 결과 



<연금별 수익 비교> 

보건복지부. <소득 대체율 비교/분석> (2015년 3월 5일)을 재구성.  
월 198만원 (2014년 국민연금 가압자의 평균소득) 소득자가 2015년부터 30년 가입
하고 20년 수급하는 것을 가정. 개인연금은 운영 경비 고려 안 함. 

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

보험료 

보혐료율 9% 8.3% 9% 

월 금액 18만원 16만원 18만원 

급여율 

급여율 31.6% 12.5% 14.55% 

월 금액 63만원 25만원 29만원 

수익비 1.9 1.01 1.08 



<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책> 

과제 대상자 시행 

두루누리 지원사업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에 최대 60% 지원 2012 

크레디트 인정 

출산 둘째 아이부터 추가 가입 기간 인정 (12개월+) 2008 

군 복무 6개월 이상 복무자에게 6개월 인정 2008 

실업 실업 기간 보험료 75% 지원 2016 

• 추가납부 ; 월 50만원 미만 저소득층,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

• 재가입 ; 조기 노령연금  (1년 6%, 5년 30% 삭감) 중단 후 다

시 가입 가능 (2017년 9월부터) 



낮은 보험료(9%), 높은 수익률 (1.9) 

- 총 조성액 658조원 = 보험료 417조원(63%) + 기금 수익 241조원 (37%)  

- 급여 지출 ; 132조원 / 적립금 527조원 (2016년 4월 기준) 



- 2003년 부터 5년 주기로 ‘재정 추계’  

- 2060년 기금 소진.  

-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 21.4% 



• 추계기간: 기금 확보 기간. 70년 (20세 -> 90세) 

• 외국: 영국 60년, 미국/캐나다 75년, 일본 100년 



미래 세대로 미루지 말아야 ; 연속 개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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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: 2014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 



자료 :강희정. 2016. ‘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’. 한국보건사회연구원. 
OECD Health Statistics (2015) 







 생명보험 ; 질병+상해 = 14조 원,  어린이 포함 = 16조 원 



FY 09 

64,069 

20,621 

18,635 

49,853 

39,119 

39,719 

232,016 

손보사 민영의료보험 규모= 22조~28조(주계약기준)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GDP 2%이상 

민간의료보험 가입률(2015년) : 약 88.1% 
월평균 민간의료보험료 : 가구당 30만 8,265원 



보험료 갱신형 

 

보험료 비갱신형 

 

만기 환급형 











연령별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 연령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, 2013 





 노인 106명 조사 결과. 내만복, 노년유니온 등 2015년 3월 







민영의료보

험의 팽창 

과도한  

사적 부담

(38%) 

취약한  

건강보험 

보장률 

62% 

건강보험 보장성  

확대 

+ 

사적 지출 최소화 

58 

 입원비 90%,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80% 보장 





 최대 2,000만원 한도 50~70% 차등 지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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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‘06-’08년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자료 분석 결과) 

1.89% 

7.34% 

0.70% 

5.71% 

-4.72% 

2.85% 

1.37% 

-6.00% 

-4.00% 

-2.00% 

0.00% 

2.00% 

4.00% 

6.00% 

8.00% 

지
니

계
수

 개
선

도
 

소득재분배 
향상 

소득재분배 
악화 

소득세 

소비세 

기타 직접세 

및 사회보장부담금 

현물 
급여 
건강 
보험 

현금 
급여 

현물 
급여 
교육 

현물 
급여 
기타 

[조세정책] [재정지출정책] 

(자료: 장상환 등. 조세∙재정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. 2010) 

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자체가 
형평성을 크게 향상시킴. 

65 

조세∙재정지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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